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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관구 유기서원자 겨울 모임 

 

2025 년 1 월 14 일부터 23 일까지, 인천관구의 유기서원 수녀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포한 희년의 주제인 

‘희망의 순례자들’과 더불어 ‘평화의 길로 가는 희망의 순례자들’이라는 주제로 모였습니다. 

올해는 베트남 수녀들 4 명과 한국 수녀들 5 명이 참여하여 매우 창의적인 방식으로 기도하고, 신앙을 나누고,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공동체에 봉사하기 위한 공동 작업을 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창의적이었고, 우리가 함께한 순간은 우리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했습니다. 

희망의 순례자로서 우리는 1980 년 5 월 18 일  대한민국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고통받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는 도시인 광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의 공동의 집을 돌보는 용기를 

배웠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에 뿌려진 희망의 씨앗이었으며, 계속 자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갯벌 중 하나인 수라에 가서 자연의 아름다움에 경탄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지역의 대부분은 도로 공사와 기타 인간 활동으로 인해 차단되었습니다. 많은 우리의 수녀님들과 함께 갯벌과 

그곳에 서식하는 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생태학자인 오동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갯벌에 대한 그의 설명을 들을 기회를 가졌고, 많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미사에 참석하여 자연 보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창조물과 서로에 대한 이러한 만남은 우리에게 어머니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여정을 

계속하도록 영감을 주고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있는 것은 깊은 희망의 표시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대한 

희망의 힘을 불태웁니다. 우리의 좋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 안에 희망의 불을 계속 살리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여정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희망의 표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